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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discusses developing historical trails and ecological trails in rural area. Since the leisure time and interests 

in environment and health have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hikers who enjoy the beautiful landscape and regional culture through 

the exploration of natural regions has been growing. However, these various road haven’t been related to the rural village in many 

cases, so it is necessary to make some alternatives for revitalizing the region and improving incomes of non far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applications of rural trail plan that fits for a scale of the rural village and loc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divided forms of the rural village road into type of the natural landscape resource (Gangreung Anbandegi Village) and that of the 

historical culture resource (Yongin Hakil Village) according to amenity resources of objective village. The plan for village road 

basically made by the best of valuable resources of village unit, connected existing 'Trail' of other departments to the village and 

suggested a case of plan applied to the field so as to emphasiz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It should be possible to induce hikers 

to rural area and be suggested as a measure for improvement of village image, regional vitalization and incomes of non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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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과 더불어 건강과 문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환경·생태 및 역사·문화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손장명, 2012). 특히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직접 접하고 

즐기는 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올레

길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도보로 자연경관을 느끼고 역사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문화·환경지향적인 체험관광은 이

제 보편적인 생활 및 관광문화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정부와 민

간단체 등은 문화탐방로(문화체육관광부), 생태탐방로(환

경부), 숲길(산림청),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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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길, 해파랑길 등 ‘걷는 길’을 개발하였으며, 전국적

으로 현재 약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윤문기, 2014).

바람직한 탐방로 설정을 위해서는 문화재, 유적지, 역

사적 장소, 조망점 등의 점적 요소와 도로, 가로, 물길 

등의 선적인 요소가 면적인 공간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져 

지역 및 장소 중심의 걷는 길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관광루트 개념을 가진 탐방로는 선형

(linear)의 개념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으며(최종현, 2002; 

박현만, 2012), 대부분 중앙정부가 관리주체인 길 조성 

규모의 경우 전국 및 광역 수준으로 거점형태보다는 선

형위주의 길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에는 탐방로 조성에서 탐방대상을 자연, 인공요소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상까지 확대하여 지역 환경적 특질을 

나타내는 것(윤준도 등, 2009)으로 보고 있으며, 탐방의 

대상은 자연경관, 인공경관, 인문경관 등 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역사, 생활, 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임초롱·이정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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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촌의 경우 가족여행실태조사에서 희망하는 방문

지 활동으로 걷기여행과 농촌체험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한국관광공사, 2009),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체험 등 어메니티자원이 탐

방자원으로서의 매력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을 통한 걷는 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

원이며, 지역의 주요 어메니티(amenity)를 토대로 형성되

므로, 크게는 시·군 등의 지자체와 작게는 마을의 이미

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도보를 통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여행객들이 체험하고 그 지역에 대해 새롭게 느

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관광보다 더욱 지

역과 관광객의 밀착된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지역의 경제

적 발전과 자원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걷는 길 조성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루어지는 지

역사업으로 사업수행의 중심이 지역에 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09). 따라서 매력자원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의 걷는 길 

계획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체험자원 등이 풍부함

에 따라, 자연자원 혹은 역사자원 전체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탐방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탐방로 자체를 

공간으로 인식하여 거점형태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탐방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전략의 하나로서 농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

한 가치의 자원을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자연경관형’과 ‘역사문화형’의 마을길을 계획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동향

1. 자연경관자원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에 관한 연구

정휘(2008)는 광역차원의 탐방로계획을 위하여 노선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거점지역과의 접근성, 대중

교통으로의 접근성, 자원밀도, 기존노선의 활용, 광역탐

방로 네트워크 형성, 주변녹지 및 보행체계와의 연결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경사가 완만한 지역, 탐방자원

의 매력 및 대표성, 도로 및 철도와의 마찰이 적은 곳, 

노선의 형태 등 13개의 계획요소를 도출 하였으며, 사례

지역(지리산권)의 핵심탐방자원, 우수경관지역, 경사, 생

태탐방가능자원의 밀도, 주변 녹지 및 유사시설, 기존의 

활용 가능 탐방노선 등의 분석과정을 통해 개략적인 노

선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탐방로 노선선정 계획연구를 

실시하였다. 김기원(2009)은 치유숲길 계획과 설계에 필

요한 4가지 항목(조성 가능 장소, 치유숲길의 구조 및 

담을 내용, 치유숲길 관리내용)과 치유 숲길에 필요한 

최소면적, 임상, 유형, 숲길의 구성원리, 주요 통과지점, 

거리, 소요시간, 너비, 노면, 가장자리 등 10개 항목에 대

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정필모(2009)는 주왕산국립공원의 

지형, 지질, 경관자원 및 탐방 프로그램, 공원별 자연관

찰로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탐방객들이 다양한 자원 

및 프로그램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설

판을 제안하여 자연관찰로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안송이(2010)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사례로 현지

조사와 탐방코스별(설악산, 울산바위, 금강굴·천당) 지질·

지형자원의 구분과 분석을 통하여 지형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관찰 학습길 개발과 그에 관련된 해설판 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은찬(2011)은 군산시의 구불7길을 

중심으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탐방로 주변에서 

상시 관찰이 가능한 생태자원으로 한정하기 위한 식생 

및 조류조사를 통하여 고군산군도(신시도, 선유도, 무녀

도, 장자도, 방축도)의 생태·문화탐방계획 및 종합계획도

를 도출하였다. 황국웅과 장병관(2011)은 낙동정맥을 공

간적 범위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생활자원 및 기타

로 구분하여 자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목적 탐방로, 노선의 연속성, 잠재

적 이용 가능성, 안전성 등을 계획원칙으로 가장 합리적

인 노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현

만(2012)은 고창군을 대상지로 관련 사례 및 법규검토, 

탐방자원분석(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을 통하여 전라북

도 고창군을 중심으로 경관성, 환경성, 기능성을 세부전

략으로 고인돌 유적, 선운산도립공원, 고창읍성, 청보리

밭축제, 복분자축제, 수산물축제 등의 지역의 자연과, 문

화, 역사자원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발굴하

여 조성하기 위한 생태탐방로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박금미(2012)는 소백산의 지형(고도, 경사도), 기후, 물과 

겹치는 구간의 수계, 교통, 식생자원, 동물자원, 문화자원 

등의 자원 분포도 및 자락길의 구간별 현장 자연자원을 

분석하였다. 구간별 노선조사내용으로, 1구간은 장승공

원, 낙엽송 군락지, 소백산역 등 역사적 스토리가 많은 

구간이며, 2구간은 풍기읍 보호수(소나무), 당골, 계곡, 

옛길 등 다양한 식생군락지와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구

간, 3구간은 비로사 소폭포, 초암사, 죽계구곡 등 수계 

및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4구간은 마을숲, 소나무 군락, 

장안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구간이고,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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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구간은 소나무숲, 산신각(고치재), 인삼밭 등 농촌문

화자원이 많이 분포하는 구간임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태도분석을 통하여 산악형 생

태탐방로 조성에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손장

명(2012)은 이론적 고찰 및 녹색길(경남지역) 조성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해 바랫길

을 연구 대상지로 트레일 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시민들

이 건강한 문화와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형의 융합공간으

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옥순(2013)은 구미시 금오산 일대 지역을 

대상지로 코스별 현황조사, 이용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숲 산책로 이용의 생리적 변화분석, 숲 산책로의 형태

적, 잠재적 이용의식), 혈압, 심박동수 등의 기본 건강검

사 뿐만 아니라 코스별 구성현황, 경사 및 거리 규모 등

에 대한 현장 및 도면조사를 통하여 숲 산책로 조성을 

통한 치유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건강을 증진

하고자 하는 숲속 산책로 이용자에게 치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2000년도 이후의 자연경관형의 국내 탐방로, 자연관찰

로 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숲길, 국립공원, 장

거리 트레일을 중심으로 한 광역적인 규모의 선형 계획

연구들이 많으며, 대상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자원을 활

용한 자연관찰 학습로, 지리관광(Geotourism), 치유숲길 

형태의 길 조성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에 관한 연구

김정규(2001)는 부여군의 국보(정림사지 5층석탑, 금동

미륵보살반가상 등), 보물(당유인원기공, 정림사지석불좌

상, 금동석가여래입상 등), 사적(성흥산성, 궁남지 등), 중

요무형(은산별신제), 그 외(중요민속, 천연기념물, 주요관

광지, 문화행사)로 구분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형·수계, 

경관특성 등의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대상가로로 선정된 

구드래가로의 역사문화 조성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최종

현과 장혜주(2002)는 역사·문화요소를 점, 선, 면적 요소

로 구분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에 따라 도심문화 탐

방로(문화·예술의 거리), 약령시 탐방로(전통생활 체험공

간), 북·서성로 탐방로(섬유거리 및 관련연구 업무공간), 

경상감영 탐방로(전통자잣거리 및 도심역사교육공간)등

으로 탐방로를 나누어 환경을 보존대상으로서만이 아니

라 활용적 가치를 지닌 요인으로 보고, 대구시를 대상으

로 대상지의 인문환경 및 역사, 문화환경 특성을 분석 

및 종합하여 탐방로를 계획하였다. 김한배(2007)는 서촌

지역의 탐방자원과 지역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경관(경희궁, 한양성곽, 경교장, 홍난파 가옥 등), 자연지

세와 자연경관(인왕산, 백운동천 등), 인물과 문화특성의 

자원분석을 실시하여 가로구간별 주제 및 루트 설정과 

탐방로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송지

선(2007)은 역사·문화자원 분석을 크게 점, 선, 면적요소

로 구분하였으며, 점적 요소는 경북궁, 고아화문, 동십자

각, 국립민속박물관, 국제갤러리 등이고, 선적 요소는 백

운동천, 삼청동천, 삼청동길, 통인시장, 인왕산 등산로 등

이 있고, 면적 요소는 점, 선의 역사문화자원 등의 물리

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주변 여건 등 비

물리적인 것들도 포함된 광역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청계천 상류지천 유역의 하천의 복원지역과 함께 

주변의 역사경관자원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

함으로서 역사탐방로를 제안하였다. 윤나리(2009)는 백제

문화권의 중심인 공주시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자원(자연문화, 역사문화, 전설)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백

제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및 지역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

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관광안내소, 안내책

자 및 심벌 제작 및 활용 등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연

구를 시행하였다. 심현남(2011)은 안동시의 역사경관자원

으로서 고건축(퇴계의 도산서원, 고산정, 농암종택 등), 

바위글씨(영지동천, 전평, 광현 등) 등의 가치가 높은 역

사경관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겸비한 문화자원을 포

함하여, 길에 숨어 있는 설화와 스토리를 찾아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활용하여 노선의 구상 및 계

획과 체험프로그램 계획을 제안하였다. 전강은 등(2012)

은  강화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김사용순절비, 독립만세

운동기념비, 성공회 강화성당, 용흥궁, 진무영, 강화산성 

북문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 네트

워크의 형성, 구간별 특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지역주민

들의 공감대 형성 등 쇠퇴해가는 강화읍 지역의 대안소

득원 육성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거리를 

계획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거

리, 탐방로, 테마길 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역

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대부분의 거리조성 및 탐방로 연구

들은 농촌공간이 아닌 도심 및 역사성이 강한 지역의 역

사문화자원조사를 통하여 탐방로와 연계시켜 자원의 활

용과 복원 측면의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농촌마을과 같이 지역적이고 협소한 공간의 

자원을 활성화 하여 탐방로를 계획하는 계획연구는 미비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광역적인 탐방로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소규모의 마을 자원 중심의 마을길 계

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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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ocess of the Study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자원 분석을 통하여 마을

길 유형을 선정하고, 선행연구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마

을길 조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촌마을

만의 농촌다움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마을길 노선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농촌마을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2개소(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로 제안하였다. 이는 2014년도 농촌진흥청의 신기술시범 

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서 2013년도의 도농업기술원을 

통해 마을길을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역들을 추천받은 후 

마을사업의 특성에서 중요한 주민들의 의지와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선정 추진하였다. 각 해당 마을은 보유한 자원, 

기존 길과의 연계성, 마을의 규모 등에서 차별성을 지니

고 있어 유형별 농촌마을길 계획을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자원조사 및 현장조사, 기본계획과정으로 진행

하였다(Figure 1). 현장조사 및 코스개발의 기준은 김은

자 등(2013)의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농촌마을길 

가이드라인 지침내용을 토대로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마을의 자원조

사결과와 주민면담을 통한 수요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제

시하였다. 길 조성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를 종합한 농촌

마을길 가이드라인 지침 내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선계획은 노선길이 및 형태, 폭, 경사도, 노면처리 등

이고, 설계 및 시공 부문은 보행안전시설(안전펜스, 보행

데크, 다리, 계단, 보행등, 배수, 사면보호 등), 부대편의

시설(화장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안내시설(안내센터, 

종합안내판, 자원해설판, 표식, 방향표지, 주의표지 등)로 

구분되며, 운영 및 관리 부문은 프로그램 계획, 마케팅 

및 홍보, 모니터링 및 평가, 마을주민역량 등이며, 이러

한 지침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마

을 현장조사 및 마을길 계획을 실시하였다.

IV.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 

농촌마을길 조성방향

본 연구에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 마을길 조성 

방향은 크게 연계성 및 순환성, 지속가능성,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연

계성 및 순환성의 측면은 기존의 길 사업과 마을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중복성을 지양하고 농촌마을로

의 방향을 유도함으로서, 마을 도보여행 유입을 도모하

기 위함이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은 길 조성을 통해서 지

역사회의 경제적, 인문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과 

지역자원의 환경보호 등에 기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측면은 

길 조성 계획이 단순히 시설계획 수준이 아닌 지역계획 

차원에서 지역과 탐방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촌마을

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길 전문가 인터

뷰조사, 선행연구 분석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농촌마을

길 조성시 고려사항과 유형별 조성지침을 도출하였다.

농촌마을길 조성시 고려사항은 ‘기 조성된 길과의 연

계성을 고려하며, 농촌 마을의 어귀길을 포함한 안길을 

중심으로 조성한다’, ‘농촌지역주민의 사생활 및 경작지

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을의 농촌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시 하며, 인공적인 재료와 공법사용을  최소

화 한다’ 등으로 마을길 계획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7

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며(Table 1), 유형별 마을길 조성지

침의 ‘자연경관형’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

지되어야 하며 경작지, 유실수 등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원훼손은 최소화하되 

훼손지는 식생 복원을 실시하며, 자연스러운 굴곡형태의 

노선을 지향 한다’,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물 종, 자생

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성 증진과 지속적인 경

관을 유지시킨다’ 등으로 6개 항목이며, ‘역사문화형’은 

‘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옛길이나 유적지 등의 복원 계획을 

실시한다’, ‘길 주변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의례·풍속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게 하여 지역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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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성지침

자연경관형

-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경작지, 유실수 등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가시화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 자원훼손은 최소화하되 훼손지는 식생 복원을 실시하며, 자연스러운 굴곡형태의 노선을 지향 한다.

-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물 종, 자생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성 증진과 지속적인 경관을 유지시킨다.

- 시설물은 자연재료인 목재, 석재 등을 주로 사용하며 인공시설물은 가능한 배제한다.

- 색상은 자연자원 색보다 저명도,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주변 자연경관보다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 습지, 둠벙 등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계시킨다.

역사문화형

- 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옛길이나 유적지 등의 복원 계획

을 실시한다.

- 길 주변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의례·풍속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게 하여 지역민과 이용자가 서

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각 마을에 내려오는 마을 및 지명유래, 구전설화 채록,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

- 역사문화자원의 주변 시설물은 과도하지 않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이질감 없는 경관을 조성한다.

- 옛길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설기능을 제공(표지판, 지도, 모바일 앱 등)한다.

*출처 : 김은자 등(2013), 재수정

Table 2. The Planning Guideline by a Type of Rural Village Trails*

구분 고려사항

마을길

- 기 조성된 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농촌 마을의 어귀길을 포함한 안길을 중심으로 조성한다.

- 농촌지역주민의 사생활 및 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마을의 농촌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시 하며, 인공적인 재료와 공법사용을  최소화 한다.

- 길의 시·종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선의 단절구간이 없는 순환형태의   

노선을 지향한다.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노선을 먼저 고려한다.

- 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자연경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국계법 등을 참조하고 역사문화경관

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계법,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등을 참조하여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코스 선정은 미연에 방지한다.

-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을 선정하여 마을의 자원 홍보를 유도한다 (문화재 주변 주요 지

점, 전망대, 진입부 경관 등)

*출처 : 김은자 등(2013), 재수정

Table 1. The Consideration of Designing Village Trails in Rural Areas*

용자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각 마을에 내

려오는 마을 및 지명유래, 구전설화 채록, 역사문화자원

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등으로 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Table 2).

V. 마을길 기본계획

1. 자원 및 주민수요조사

1) 강릉 안반데기마을

강릉 안반데기마을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해발 1,100m의 고지대로서 

피득령을 중심으로 옥녀봉(1,146m)과 고루포기산(1,226m)

을 좌, 우측에 두고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형상

을 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대관령, 남으로는 설총과 율곡

선생이 학문을 닦은 곳이라 전하는 노추산, 서로는 발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발왕이가 살았다는 발왕산, 동으로

는 부채살처럼 꽃모양을 한 화란봉이 위치하고 있어 안

반데기는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준령의 중심

에 있는 마을로, 현재 27여 농가(43명)가 거주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고랭지채소 주산단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안반데기 마을은 기존의 ‘강릉 바우길’과의 연계가 

가능한 마을로 강릉 바우길은 백두대간에서 경포와 정동

진까지 산맥과 바다를 함께 걷는 총연장 약 350km로 강

릉바우길 16개구간, 대관령바우길 2개구간, 울트라바우

길, 계곡바우길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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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가구 / 인구 27가구, 43명 48가구, 130명

마을

자원

자연

경관

∙

역사

문화

우수한 경관(백두대간의 중심지역, 경지면적 198만㎡

의 고랭지 배추농업, 해발1100m의 고도), 피득령, 고

루포기산, 곰자리골, 멍에전망대 (별자리관측), 고원 

구릉지의 독특성(하절기 서늘한 기후) 등

장경사(고명:쌍운암), 지게산, 도요지2(사기막터, 백자

요지),만음정(우물),신라사지(금동불상 출토), 성황당

터, 활터, 학일저수지, 구전설화(지게산, 쌍령산 두들

바위와 신침), 지명의 유래(매삼재, 간담말) 등

기타

전통생활체험촌 숙박, 주변 산책로 걷기 및 숲 체험, 

화전민 체험촌, 마을회관, 서낭당, 멍에전망대 민속전

시관(화전민생활), 오죽헌, 허균생가/기념관, 선교장, 

대관령 옛길, 대관령 박물관, 참소리박물관, 주문진 

어시장, 월정사, 용평스키장, 알펜시아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인절미·송편·다식 만들기, 김

장, 야생화 압화, 천연 염색, 표고버섯 수확, 모내기, 

벼베기/탈곡, 미꾸라지잡기, 고구마·감자캐기, 학일마

을 축제, 공동작업장, 슬로푸드 체험장, 황토방, 음수

대, 하천생태 학습장, 원두막, 종합체험장, 마을회관

(화장실, 주차장 등), 쌍령산, 용인 농촌 테마파크, 한

택식물원, 와우정사, 이주국장군고택, 성지순례너울길

(은이성지, 미리내성지, 등) 등

주민수요

∙강릉 바우길 및 주변 마을(대기2,3리)과의 숙박 및 

체험 연계를 위한 그린로드 조성 희망

∙마을 내 안내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필요(숙박시설 

및 공용공간 부족)

∙주변 탐방 및 등산객 유치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체

험활동을 통한 마을홍보 및 활성화 희망

  (마을길 정비 및 개선 희망)

∙마을 내 휴식공간 및 체험공간 조성 필요

Table 3. The Resources and Demand Investigation of the Villages

마을의 자원조사 결과 우수한 경관(백두대간의 중심지

역, 경지면적198만㎡의 고랭지 배추농업, 해발 1,100m의 

고도), 피덕령과 고루포기, 고원 구릉지의 독특성(하절기 

서늘한 기후), 임산자원, 멍에전망대(별자리관측) 등 풍부

한 자연경관자원이 있으며,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서낭당, 

민속전시관(화전민)이 있으며, 시설물 자원으로는 화전민 

체험촌, 마을회관, 서낭당, 멍에전망대 등이 있다.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주민들은 강

릉 바우길 및 주변 마을(대기2,3리)과의 숙박 및 체험 연

계를 위한 마을길 조성을 희망하며, 마을 내 안내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용인 학일마을

용인 학일마을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학일1리에 위

치하고 있다. 용인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도심지와의 접

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유서가 깊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대도시 근교형 농촌마을이다. 학일마을은 

3개의 자연부락(아람말, 감담말, 마삼재)으로 이루어졌으

며, 학일마을은 현재 48여 농가(130명)가 거주하며, 고려

시대의 해주오씨 집성촌으로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마을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和議)를 반대한 3

학사 중 한 사람이었던 오달제가 태어난 출생지와 서당

터, 활터, 도요지(사기막터) 등이 지금도 남아 있다. 또한 

기존의 `문수봉.성지순례너울길`과의 연계가 가능한 마을

로, 용인문수봉ㆍ성지순례너울길은 용인 너울길의 역사

적 문화자원 및 숲길을 이용한 대표 코스로 양지면 송문

교에서 은이성지, 곱든고개, 용담조망, 와우정사, 청정학

일마을 등을 거치는 2개 코스(각각13.4㎞, 19.4㎞)로 구

성되어있는 역사문화형의 걷는 길이다.

마을의 자원조사 결과 장경사(고명:쌍운암), 지게산, 

도요지2(사기막터, 백자요지), 만음정(우물), 신라사지(금

동불상 출토), 성황당터, 활터, 학일저수지 등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쌍령산 두들바위와 신침, 지게산 관련 

구전설화 및 매삼재와 간담말 등의 지명의 유래가 있어 

스토리텔링으로 이용 가능하며, 표고버섯 수확, 고구마·

감자캐기, 옥수수 따기, 물고기(미꾸라지)잡기, 메주 만들

기, 장 담그기,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마을축제 등

의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자연·농사 및 역사·문

화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물 자원으로는 

공동작업장, 슬로푸드 체험장, 황토방, 장독대, 미꾸라지 

체험장, 하천생태 학습장, 종합체험장, 음수대, 원두막 등

이 있다.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주민들은 주

변 탐방로와의 연계된 농촌마을길 조성으로 마을의 홍보

와 다양한 체험소개의 기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지에 대한 자원조사 및 주민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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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노선계획

- 마을길과 기존의 `강릉 바우길`과 연계시켜 마을길의 광역

화 가능

- 마을 안길을 이용한 마을순환이 가능한 형태

- 고도가 높은 마을이라 노선의 길이, 난이도 등의 선택폭이 

넓어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과 관심에 따라 적합한 선택

이 가능

- 마을 내 노선은 주로 1-3m의 안정적인 노선 폭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 도모

- 용인 학일마을은 기존의 `성지순례너울길`의 종점부로서 마을

길과의 연계가 가능

- 마을 안길을 이용한 마을순환이 가능한 형태

- 마을 내 노선은 주로 1.5-3m의 안정적인 노선 폭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 도모

- 순례너울길, 쌍령산 등산길, 저수지 주변 수변길 등 노선의 길

이, 난이도, 길의 연계가 다양하여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가능

- 마을 내 안길은 대부분 마감처리가 견고하게 처리되어 있어 

보행 쾌적성 제공

- 마을 내 일부 그늘에 그늘막 형성이 가능한 쉼터 필요

설

계 

및 

시

공

보

행

안

전

시

설

- 이용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자동차 길과의 보차분리

가 필요

- 해발고도 1100m에 이르는 마을로, 경사지가 심한 구간과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적절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

- 급한 경사지에서의 토사 유실·유발을 대비한 일부 위험 구

간에 계단설치 필요

- 배수는 현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자연배수 실시

- 안개 및 야간 보행시 필요한 낮은 높이의 보행등 설치 필요

- 농로주변에 슬림한 구조의 안전펜스가 있으나, 주변 경관에 

저해되는 색채와 크기

- 다리는 침수 방지를 위한 높이와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와 형

태를 사용하여 설치하였음

- 저수지 주변 토사 유실이 야기되며 급경사지에 계단 설치 필요

- 배수는 현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자연배수로 용이함

- 저수지 주변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이 필요

부

대

편

의

시

설

- 이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마을 입구, 노선의 시점 부

근에 부대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음

- 마을에 전반적으로 벤치와 그늘막 형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필요

-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이용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마을의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음

- 마을회관 옆 화장실 주변에 적절한 차폐가 필요

- 휴게시설은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나, 저수

지 주변 공간에 휴게시설 필요

Table 4.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of the Villages Trails

2. 농촌 마을길 현장조사

강릉 안반데기마을과 용인 학일마을의 마을길은 노선

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현장조사 한 

결과 ‘노선’의 특성으로, 마을 내 노선 폭의 평균적으로 

1.5-3m정도로 사람 및 자동차가 함께 지나가는 형태이

며, 대부분이 포장도로로서 보행이 편리한 편이나 일부 

큰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

차분리 및 주의표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안반데기

마을의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고 밭 사이를 거니는 형태

이므로, 안전펜스 설치 및 주의표지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설계 및 시공’ 부문에서는 마을 내 종합 안내판의 

정비, 마을길 형태에 맞는 안내 및 방향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그늘막과 쉼터로 이용 가능한 간단한 휴게시

설(벤치 및 정자)과 산길과 연계된 두 마을에는 경사지

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

다. ‘운영 및 관리’의 경우 두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속적

인 홍보와 숙박 및 체험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재정비가 

필요하며, 체험활동의 경우 예약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

다. 또한 마을 특산품과 자원을 이용한 마을 장터코너와 

체험프로그램의 재정비를 통한 마을 활성화가 필요한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안반데기마을은 마을 어디서든 풍부한 우수 경관자원

을 감상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길과 강릉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학일마을은 전통이 있는 마을역사를 이용한 스토

리텔링과 마을 내 역사문화자원들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호수와 숲 등 마을의 경관자원 또한 풍부하다. 또한 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어, 마을길 조성 후 주민참여형태의 길 운영관

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3. 유형별 마을길 동선 분석

자연경관형인 강릉 안반데기마을의 마을길 조성을 위

한 동선 현황은 첫째, 기존길(강릉 바우길)과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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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안

내

시

설

- 마을까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방향유도 시설 및 안내판 

설치 필요

- 마을길이 다듬어지지 않아, 마을의 전반적인 구조 및 방향

을 알 수 없으므로 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및 방향표지의 적절한 설치가 필요

- 마을 내 주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 동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의 시점과 주요거점에 안

내판을 설치하였음

- 종합안내판은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서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전달 가능한 형태

- 방향 유도시설은 다양한 각도의 형태가 가능하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재정비 필요 

운영 

및 

관리

- 마을 내 운유점, 운유우, 운유택에서 숙박이 가능하며, 온라

인 서비스를 통한 예약 가능

- 마을의 체험 및 농작물의 장터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므로 지역주민들

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및 유지관리가 필요

- 장전이끼계곡, 솔섬, 추암, 매봉산, 귀내미마을, 노추산돌담, 

대관령 양떼목장 등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가능함

-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체험의 질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1일 1개 단체 체험진행을 하고 있음

- 마을의 장담그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토속 먹거리 판매로 

마을 소득 창출

- 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지역환대,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이용

객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효과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과 운영진의 정기회의 

개최함

- 이주국장군고택, 와우정사, 장경사, 농촌테마파크, 한태식물원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적극적인 연계로 다양한 코스의 거점으

로 이용 가능함

통한 마을길의 광역화가 가능하다. 둘째, 해발 1,100m에 

위치하고 전체 경작지가 경사도 15°정도의 상태로 높은 

고도와 경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길 조성에 이

점이 있다. 셋째, 마을길을 이용한 순환형 보행로 조성이 

가능하다. 넷째, 마을 내부의 차량 접근이 불편(노선 폭

이 좁고 경사지)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역사문화형인 용인 학일마을의 마을

길 조성을 위한 동선 현황 분석결과는 첫째, 기존길(성

지순례너울길)과의 연계성을 통한 마을길의 광역화이며 

둘째,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형태와 저수지가 있어 숲속 

산책로 및 수변 테마 마을길조성에 이로운 점으로 활용

가능하며 셋째, 마을 내 동선의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순

환형 보행로의 계획이 가능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4. 유형별 마을길 개발방향

Ⅳ. 농촌마을길 조성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자연경관형 안반데기마을의 마을길 개발방향을 도출한 

결과 첫째, 고원 구릉지만의 우수한 경관의 연속성과 독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자연스러운 굴곡 형태로 조성한

다. 둘째, 마을 대부분이 고랭지 농업지역이므로 자원 및 

경작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한다. 셋째, 마을의 기

존 종합 안내판의 재정비를 통해 마을 산책로 및 시설물 

위치 표기로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주요 거점

지점에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휴게 및 편의 시설

을 보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다섯째, 

일정구간 사유지, 경작지, 좁은 노선 폭, 경사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보행로 정비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노선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이용자

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등으로 제시가능하

다.

역사문화형 학일마을의 마을길 개발방향은 첫째, 미리

내 성지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기존의 성지순례너울길과 

연계한 광역화된 노선 계획과 마을 내 순환이 가능한 형

태로 조성한다. 둘째, 마을의 지형 및 자원을 적극 활용

하여 평지, 산길, 수변 생태 탐방로 등 다양한 노선을 이

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셋째, 장경사, 도요지 및 활터 

등 역사문화자원과 옛터의 복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원 해설판과 방향표지판을 설치한다. 넷째, 학일마을의 

구전설화로서 쌍령산 두들바위와 신침과 지게산, 지명으

로서 매삼재(마삼재)와 강당말(간담말) 등의 유래로 스토

리텔링이 가능한 형태의 노선을 계획한다. 다섯째, 마을

의 기존 종합 안내판의 재정비를 통해 마을 산책로 및 

시설물 위치 표기로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여섯째, 

주요 거점지점에 휴게 및 편의 시설을 보강하여 편안하

고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일

상생활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노선을 조성

하여 지역민과 이용자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등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5. 유형별 마을길 노선별 코스개발

1) 자연경관형 마을길 코스(강릉 안반데기마을)

자연경관형 마을인 강릉 안반데기마을의 코스개발은 

총 3코스로 각 코스별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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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ail A Trail B Trail C

노

선

계

획

코스

길이
4km 6.7km 1.5km

소요

시간
1시간30분 2시간30분 40분

시점 

및 

종점

화전민체험촌(마을회관) → 안반데기 전

시관(300m) → 대기리2214-187번지 휴

게공간 [포토존](1.2km) → 풍차 밑길 

(1.5km) → 서낭당(갈림길) (2.7km) → 

화전민체험촌(4km)

안반데기전시관 → 고루포기(3km) →  

대기리 2214-46 휴게공간(3.9km) → 멍

에전망대(5.7km) → 안반데기 전시관

(6.7km)

화전민체험촌(자전거대여소) → 안반데

기전시관(300m) → C 코스 종점지

(1.5km)

설

계 

및 

시

공

보행

안전

시설

∙안전보행을 위하여 일정구간 안전펜스 

설치

∙안전보행을 위하여 일정구간 안전펜스 

설치

∙일부구간 안전한 야간보행을 위한 보

행등 배치

∙사고방지, 사유지보호, 안전 위험의 인

지 등을 위해 고지대 주요 거점에 주

의표지 설치

∙일부구간 도로포장 및 정비 필요

∙경작지 보호 및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펜스 설치

부대

편의

시설

∙화장실은 화전민 체험촌의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은 마

을회관 근처 기존부지 활용

∙이용 빈도가 높은 대기리 2214-107번

지(마을회관)와 대기리 2214-187번지 

부근에 휴게공간 조성

∙이용 빈도가 높은 대기리 2214-229(멍

에전망대), 대기리 2214-46 부근에 휴

게공간 조성

-

안내

시설

∙마을유래 및 소개, 마을길 노선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기존 종합안내판 재정

비

∙노선의 시점과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

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노선 분지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

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운영 

및 

관리

∙화전민 음식조리 및 체험(곤드레밥, 산

채비빔밥, 곰취쌈, 김장체험 등), 귀틀

집 집기, 안반데기마을 커피시식, 박물

관 관람, 화전민속 이야기, 서낭당 소

원지 쓰기, 겨울체험 (비료포대타기, 

언덕구르기) 등

∙별자리관측(멍에전망대; 해돋이체험), 

안반데기 역사와 문화사진 관람, 가을

철 채소밭 사진촬영, 채소밭길 걷기 등

∙이벤트체험형: 안반데기 자전거대회, 

사진촬영대회, 걷기대회 등

∙마을 홍보 및 원활한 체험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정비를 통한 예약시스템 실시

∙마을의 운유점, 운유우, 운유택을 이용한 숙박시설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통해 체험의 질을 높임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통하여 이용객의 흥미유발 및 체험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당일, 1박2일, 2

박3일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단기 이벤트 및 관광 패키지 개발

∙마을 소득을 위하여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토속 먹거리의 제공 및 판매 도모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 협의체(지역주민, 현지운영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

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

Table 5. The Trail Development in Gangreung Anbandegi Village

관리로 나누어 계획되었다(Table 5). 단, C코스의 경우 

자전거타는 길로 A코스와 구간이 겹쳐지므로 운영 및 

관리부문은 생략되었다.

노선A(Trail A)는 화전민체험촌에서 출발하여 풍력발

전기를 볼 수 있는 안반데기의 ‘바람보러 가는 길’. 안반

데기의 대자연경관과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으며, 일출

이 가장 아름다운 안반데기의 포토존(휴게공간)에서의 

휴식과 자연바람을 느낄 수 있는 코스이다. 노선B(Trail 

B)는 안반데기 전시관에서 출발하여 대규모의 밭과 산의 

경계를 거슬러 오르는 마치 하늘을 걷는 기분이 드는 

‘하늘 걷는 길’. 마을 일대의 고랭지 채소밭이 한눈에 조

망되며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멍에전망대를 둘러보

고 고루포기 정상 부근까지 이어지는 안반데기마을의 메

인노선이자 가장 긴 코스이다. 노선C(Trail C)는 화전민

체험촌의 자전거대여소에서 출발하여 자전거를 타며 경

관감상이 가능한 안반데기의 ‘자전거길’로, A코스의 일

부분에 해당하는 노선으로 다른 노선에 비하여 비교적 

노면처리가 양호하고 경사가 완만한 형태의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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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Three Trails in Gangreung Anbandegi Village

Figure 3. The Trail Master Plan of the Gangreung Anbandegi Village

2) 역사문화형 마을길 코스(용인 학일마을)

역사문화형 마을길계획은 총 3코스로 각 코스별 노선

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계획되었다

(Table 6). 노선A(Trail A)는 학일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농촌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을 안길을 순환하는 코스

로 학일체험장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장경사 가는 입

구와 성황당 터를 지나, 기존의 성지순례 너울길과 연계 

가능한 코스이다. 노선B(Trail B)는 마을의 중심지점(체

험공간)에서 시작하여 학일저수지와 마을숲을 지나는 자

연경관이 풍부한 코스로 숙박 시설인 황토방까지 연계된 

마을의 메인노선이다. 노선C(Trail C)는 도요지(사기막터)

와, 과수원 공간을 이용한 체험 활동을 위한 코스로, 쌍

령산, 장경사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이용 가능하며 A, B 

코스와 연계하여 마을 전체를 순환하는 형태의 긴 노선

으로 연장 가능한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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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Three Trails in Yongin Hakil Village Figure 5. The Trail Master Plan of the Yongin Hakil Village

구분 Trail A Trail B Trail C

노

선

계

획

코스

길이
2.5km 2km 800m

소요

시간
50분 40분 30분

시점 

및 

종점

학일마을 입구 → 학일 체험장 및 마을
회관(1.2km) → 장경사 가는 길(1.5km) 
→ 475번지 휴게공간(1.7km) → A코스 
종점지(2.5km)

학일 체험장 및 마을회관 → 학일 황토
방(0.3km) → 힐링 휴게공간(0.8km) → 
숲속 산책로(1.1km) → 학일 포토존
(1.4km) → B코스 종점지(2.0km)

학일저수지 → 도요지(백자요지)(150m) 
→ 야간캠핑장(350m) → 장경사 가는길
(700m) → C코스 종점지(800m)

설

계 

및 

시

공

보행

안전

시설

∙안전보행을 위하여 일정구간 보차분리

∙숲 산책로 부근의 사면보호를 위한 식
생 복원

∙저수지 주변에 주의표지판과 야간보행
을 위한 보행등 배치

∙학일저수지 주변 목재데크 다리조성(2
개소)

∙숲 산책로 일부구간 나지발생지역에 
식생복원

∙도요지 및 야간캠프장 주변 야간보행
을 위한 보행등 배치

부대

편의

시설

∙이용 빈도가 높은 학일리 475번지 부
근에 휴게공간 설치

∙이용 빈도가 높은 학일리 913번지(마
을회관), 학일리 산 16-2번지 부근에 
휴게공간 조성

∙화장실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근
처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며, 주변 차폐 
식재 조성

∙이용 빈도가 높은 학일리 511번지 부
근에 휴게공간 조성

안내

시설

∙마을의 시점과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
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역사 및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을 유래 및 장소 설명 등의 해
설판 설치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역사문화자원위치, 마을유래 및 소개, 
마을길 노선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기
존 종합안내판 재정비

∙숲 산책로에 50m간격의 리본 설치로 
안전한 방향유도

∙노선의 시, 종점과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숲 산책로에 50m간격의 리본 설치로 
안전한 보행유도

운영 

및 

관리

∙천연염색, 커피 바리스타, 야생화 압화, 
산야초 효소 담그기, 천연비누 만들기, 
풍란목부작, 야생화 화분 만들기, 목공
예 소품 만들기 등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인절미/송편 
만들기, 두부 만들기, 표고버섯 수확, 
물고기(미꾸라지)잡기, 벼베기/탈곡, 고
구마/감자 캐기, 밤따기 등

∙야간캠핑장, 백자요지 발굴하기(도요
지) 등

∙마을회관, 황토방을 변형 및 활용하여 마을 소득창출 가능성을 높임
∙기존의 체험활동에 마을의 유래, 전설, 설화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 방문객들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공유하여 재방문의 가능성을 높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 협의체(지역주민, 현지운영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
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

Table 6. The Trail Development in Yongin Haki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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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현대인들이 여가시간 증가와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자연지역 탐방을 통해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도보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길들은 농촌마을과는 연계

성이 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와 농외소

득 향상으로의 대안은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길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측면

을 크게 연계성 및 순환성, 지속가능성, 마을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연계성 및 순환성의 측면은 기존의 길 사업과 마을길과

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중복성을 지양하고 농촌마

을로의 방향을 유도함으로서, 마을 도보여행 유입을 도

모하기 위함이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은 길 조성을 통해

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인문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과 지역자원의 환경보호 등에 기여해 지속가능성을 확

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측

면은 길 조성 계획이 단순히 시설계획 수준이 아닌 지역

계획 차원에서 지역과 탐방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촌

마을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나

타내었다. 또한 농촌 마을길 계획 시, 원칙적으로 농촌마

을과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걷는 길’을 조사하여 마

을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마을단위의 가치 있는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이 보유한 자원의 특성

에 따라 마을길 유형을 자연경관자원형(강릉 안반데기마

을)과 역사문화자원형(용인 학일마을)의 2유형으로 분류

하여 농촌 마을의 규모와 현지 특성에 맞는 마을길 계획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마을에 유형별 마을길 계획 사례를 적용하기에 

앞서, 마을길과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및 조성방향을 작

성하였으며, 조성방향에 따라 자연경관자원형인 안반데

기마을은 기존의 ‘강릉 바우길’과의 연계성을 통한 마을

길의 광역화가 가능하고, 해발 1,100m의 고도와 마을 내 

경사도가 평지에서 15°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다

양한 형태의 마을길 조성에 이점이 있으며, 체험공간 및 

휴식공간 등을 이용한 거점형태의 순환형 보행로 조성이 

가능한 형태이다. 마을길 코스개발을 위하여 우수한 자

연경관자원과 지리적 여건(고원 구릉지, 고랭지 배추농

업 경작지, 고루포기산, 멍에전망대)을 고려하여 안반데

기마을만의 수려한 경관자원의 연속성과 독특성이 유지

되도록 자연스러운 굴곡 형태의 마을길 계획이 이루어졌

으며, 그 결과 총 3개의 마을길노선을 개발하였다. 역사

문화형인 용인 학일마을의 마을길 동선분석 결과 주변의 

쌍령산과 기존의 ‘문수봉.성지순례너울길’의 종점부로서 

등산객 및 도보여행객들을 마을내로의 연계가 가능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형태와 저수지가 있어 숲속 산책로 

및 수변 테마 마을길 조성이 가능하며, 마을 내 동선 정

비가 잘 되어 있고 체험활동이 활발한 마을로 거점지역 

형태의 순환형 보행로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처럼 마을의 장경사, 지게산, 도요지(사기막터), 성황당

터, 활터 등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자원들과 메

주 만들기, 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떡만들기 등 역사 

및 문화체험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어, 학일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길 계획

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3개의 마을길노선을 개발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촌 마을길 조성은 광역

적이고 선형적인 기존의 탐방로와 차별성을 두기위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농촌마을만이 지닌 매력적인 자연경

관 · 역사문화 · 체험자원을 거점형태로 활용한 농촌지

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전략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

다. 마을길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중심의 마을단위의 

가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타 부처의 ‘걷는 길’을 마을과 연계하여 도보

여행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마을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등 농외소득 향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마을

길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 좀 더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마을길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분화

된 지침과 체계화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PJ010084)의 지원에 의해 이루

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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